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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세기 국어를 체계척으로 기술하고설명한 문법서가 몇 얀된다는 것은 

가르치는 이에게냐 배우는 이에게냐 안타까운 일이다. 학품 연구에 있어 

저는 여러 가지 목소리의 이론과 설명이 있을 수 있겠￡냐， 통설척인 것을 

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구성원 교재도 필요한 것이 

다. 이헌 첩에서 본서는 반가운 출판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. 본서는 머리 

말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1985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운법 통일안 

의 체계와 용어에 준거하여 15 세기 국어의 문법 천만을 다룬 것이다. 저 

자의， 남 기섭 선생과의 공저인 「표준 국어품법론J(1985)과는 자매의 관계 

에 있다고 할 것이다. 

본서는 3 펀 13 장으로 구성되어 있A며 각 장 뒤에는 연습 품제， 참고 

품헌이 붙어 있다. 또한 ‘붙임’ A로 사천 및 품법셔 목록과， 뭄뱀 연구자 

료의 간략한 서지 운헌척 정보를 담고 있으벼 운법 용어와 운법 형태의 찾 

아보기가 있다. 제 1 현은 총론A로 운법 학습에서 알아 두어야 할 혀11 ~1 사 

항들이 당져 있으며 CI 장-4 창)， 제 2 현은 형태론(5 창-10 장)， 제 3 펀윤통 

사론(11장-13 장)2-로서 군데군데 「표준 국어문법론」파 해석을 탈리하는 

꿋도 없지 않 o 냐(p. 174, 317) , 대 체 로 천체 골격 은 변함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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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서는예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을 

초보자들도 핍께 접금얄 수있세 할 뿐 아니라 천운가들도 함그L 높헌을 놓 

해 각 주제 에 대 한 이 해를 머 높일 수 있게 하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. 또 

한 본서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중세국어 운법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

많은 부분이 현대국어 운법에 준거하여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. 이것은 저 

자가 중세국어의 기술과 설명에서 취하는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. 이련 

태도는 이미 처차의 「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뱀 J (1981)에서도 멘였번 켓이 

다. 또한 본서 

연， 역사척 ‘ 

연， ‘냐모’의 

덧생긴다는 

과설명으로 일판하고 있 

는 노력 을 엿볼 수 있다. 여} 

셔 어간말 모음탈락과 더 

휘 활용형 ‘몰라’의 설명에 

과더불어 ‘닌’떳생끽얀 잣 106-7) 퉁의 기술이 그첫 

형 내지 재쿠형A로 ‘*나적’ ‘*모롤-’ 둥올 설정할 수도 있을 터안데 그러 

한 해석을 취하지 않고 있다. 관형사형 어미 (p.47， 127, 193)와， 의운형 어미 

‘-1-다’ (p.124, 정-δJ 희 쩔큐컸 활용(pp. 109-114) 풍에 ι애 향 71 

설영에서도 

본서의 내 

마. 

형태론과통사론올 중심 

게 소개하도록 한다. 제 5 장은 형태소의 분석 기준， 중세국어 품사 분류 

(9품사)의 실제 둥으로 되어 있다. 특히 단어의 개녕 규정 (pp.55-6) ， 형용 

사의 동사로의 천성 (p.58) 둥은 잘 음마할 필요카 었다. 제 6 장은 체언과 

조사를 다루고 있는베 ‘거피， 게， 손허’ 둥올 후치사로 보지 않고 부사생 

의존명사로 파악하는 첩 (p.64)은 저자의 기본 태도와 판계있다. 

제 7 장윤 촬용흔셰흥서 , 휴f용써 씩 갈래 로 몽사 • 형 용사 • 서 

구붐이 운법 

수 있는 가용성 

자뭇풀이 형 

피동사와 

라고 하면서도 동사와행 

하고 있다(pp.96-7). 특힘 

을 찾은 것운 홍마롭다. 

98~9， 218-221)은 독특한 서 

다. 용언의 규칙적 활용윤 어간과 어미의 자동켜 교체를 말하는례 (p. 105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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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문뱀의 ‘오’장척에 소급씩샀 ‘크-’나， ‘르’불규칙파 ‘혀’쏠규칙써 

소급되 는 ‘다극-’ , ‘모맏-’ 퉁의 활용도 여 기 에 포함된다(pp.l05-7). 그 

외 자음동화에 의해 어간이 교체되는 것 (P. 108 의 ‘농는’ 퉁운 ‘놀는’ 퉁의 

요기인 듯하다)이냐， 성초카 바뀌는 현상 둥과(P. 108) , 어미 ‘-t.., ‘'2., ‘ 

며시이(엇)-’가 ‘ E ’ 외의 발챔￡로 된 어간 아래에서 매개모음 

‘<:{ /.2.’가 삽입(상정 :서형자)되는 현상도(p.109) 여기에 속한다. 

어간의 불귀C책 활용견， 웹 t씨 {왔엽씩 ‘λ’불규칙， ‘닝’불규칙， ‘ ε ’ 

의 소급형 들짜， ‘λI ’ 퓨， ‘잇 -’ 퓨， ‘니 -’ 류， ‘주-’ 류 퉁이 

는 ‘짓-’， ‘랩 J 꽃 치썼 챙배포 합고 모음어마 앞에서 교체되 

‘징 -’ , ‘영 -’ 야 하 파약하 있 써 서 (pp. 109-111) , ‘징 -’ 둥을 

로 잡아 셜멍하겠 견책짜는 써차져 업창을 보이고 있다. 

‘웃-’ 의 경 유 (p. 110, μ6， 157) ， ‘상J 올 커 본 형 태 로 보아야 짜생 어 

.ï-’가 쉽게 설명될 수 있치 않을까 한다. 어마의 불규칙 활용A로는 서술 

적 조사와 선어말 어미 ‘-리-’ 뒤에서 ‘E’계열 셔미가 ‘ E’계옐 어미로 바 

뀌는현상， ‘ 부←홉 y 뭔해서 ‘ η ’가 ‘。’로 바뀌는현상， 

뒤에서 ‘-오J 차 ‘ ε’ 바쩌는 행상， ‘-엣-’이 ‘두-’ 아래에 

o 로 바뀌는 -’ 나 ‘-나-’ 로 바뀌는 

에서 부옴이 벗냐는 현상 퉁이 언급되고 있다(pp. 112-4). 

그 외， 판형사 • 부사 • 감탄사(제 8 장)， 품사의 통용(제 9 장)， 단어 형성의 

원러(제 10장) 퉁이 형태혼에서 다루에져 았다. 

제 11장 이하는 통사흔이다. 제 11장에는 문장 성분이 다루에져 있는데， 

문장 성붐은 어철로 생렵되지만 구나 철로 성립되기도 한다(pp.174-6). 

제 12장에는 사동푼파 펴통찮， 사제 • 서뱀 • 동작상， 높입법， 

‘-오-’의 기상， 풍장 종줬법，츄;생품， 문장과 이야71 퉁， 형태 

판 문법 요소줍훼 통사책 용짜 .Qj미가 소상하게 서술되어 

의 엽척을 어 았으나 군데군데 저 

견해가 만영썩치 농척 문의 판계 (pp. 218-221), 

형 어 마 ‘-'2.’ , 의품형 어 미 ‘-려’ , ‘-'2.다’ 를 ‘*-런’ (p.237)파 ‘*-리 녀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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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P. 123, 127, 292) , 294)로 파악하는 일， 중써} 

경 어 업 에 만말을 하나의 풍붐~로 추가하는 일 (PP. 125~6 ， 266 ， 296~7， 299) ， 

관형사형 에미를 보수적인 형서형 어마 ‘-니라’에서 ‘-이라’가 옐어져 형 

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일 (p. 127, 280~I)， 경계문 설정의 가능성율 타진하는 

일 (p. 301), 안용 동사에 타동사 표치 ‘-아/어 -’ 가 통합되 어 나오는 것을 근 

거로 인용절훗 목쩌써 엿시애 장향하는 것 o 로 파악하는 일 (pp. 생17~8) 

이 그것이다. 

이상 주마간산척 살펴 보았다. 현재 훨자휘 

는 본서의 서 

지른 것 같아 

없」ζ나， 외 랍된 짓을 본의 

지금까지 학계에서 이 

을 포괄적우로 수용하여 중세국어 품뱀의 천체 윤꽉을 이만큼 하입새 있거I 

제시해 주신 저자께 깊은 감사를 표하연서 끝을 맺는다. * 

言語發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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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韓國敎育開發院， 國語敎育學〉

않지만， 이 맑究書는 

개， 총 337 개의 문헨올 

냉대하고도 의욕이 념치는 

비록천체 

개， 일본 운혐 

한국아동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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